
시비와분별은번뇌의뿌리로서‘끊임없

이 생멸하는 마음’이기 때문에 선종(禪宗)

에서는 허상에 얽매여 알음알이를 내지 말

고 화두를 통하여 변함없는‘참마음’을 바

로 보라고 가르친다. 그 참마음에 초점을

맞추어 그것과 하나가 되라고 한다. 참마

음과 하나가 되어 시비 분별하는 마음이

사라질때‘텅빈마음’이된다. 

바로 그때 그 마음 자체가 빛이 되어 부

처님의 광명이 드러나고 팔만사천법문의

뜻이 온전하게 드러난다. <선가귀감> 32

장에서는이도리를이야기한다. 

須虛懷自照信一念緣起無生.

모름지기 텅 빈 마음 그 자체가

환해져야 한 생각에서 일어나는 연

기법에생멸이없음을믿는다. 

서산 스님은 이 단락을“텅 빈 성

품에서 한 생각이 일어나는 것만 밝히고

있다”고 했다. 본문의 허회자조(虛懷自照)

에서 허회(虛懷)는‘텅 빈 마음’이고, 자조

(自照)는‘텅 빈 마음 그 자체가 환해진 것’

이니, 그래서 공적영지(空寂�知)라고 말

하기도 한다. ‘텅 빈 마음’이란 모든 번뇌

가 사라진 고요한 마음이고[空寂], ‘텅 빈

마음 그 자체가 환해진 것’이란 부처님의

광명이 드러나 모든 것을 다 아는‘신령스

런 앎’이기 때문이다(�知). 따라서 허회자

조(虛懷自照)란 마음에서 모든 번뇌가 없

어진 깨달음이다. 이런 깨달음이 있어야

‘한 생각’에서 일어나는 연기법에 생멸이

없음을확실히알고믿게될것이다. 

본문의‘일념(一念)’은극히짧은시간에

일어나는‘한 생각’을 말한다. <인왕반야

경(仁王般�經)>에서“한 찰나에 구백 번

의 생멸이 있고 한 생각 속에 구십 번의 찰

나가 있다”라고 하였다. 이 말은 한 생각

속에 팔만 일천 번의 생멸이 있다는 것이

다. 생멸이란 어떤 인연이 모여 생겨난 법

이 그 인연이 흩어지면 소멸되는 것을 말

하니, 한 생각 속에 팔만 일천 개의 법이 생

겨났다 사라진다는 것이다. 끊임없이 생멸

하면서 수많은 법이 인연 따라 나타났다

인연따라흩어지는것이연기법이다.

연기란 이 세상에 존재하는 온갖 법은

다 여러 인연이 어울려서 만들어진다는 것

이다. 인연이 모이면 법이 만들어지고 인

연이 흩어지면 법이 사라진다. 흔히 세상

에서 말하는 인연법이 바로 이것이다. 연

기법의다른표현이인연법인것이다. 

연기법을 설명하는 데는 여러 가지 방식

이 있다. 보통은 무명(無明)-행(行)-식

(識)-명색(名色)-육입(�入)-촉(觸)-수

(受)-애(愛)-취(取)-유(有)-생(生)-노사

(老死)의 열두 가지 순서로 이루어진 십이

연기법이대표적이다. 

이 십이연기를 관찰하는 방법에는 순관

(順觀)과 역관(逆觀)이 있다. 순관은 십이연

기를 순서대로 관찰하여 인연이 모임으로

써 중생계가 만들어지는 과정을 설명하는

것이다. 곧‘무명을 연하여 행이 있고, 행

을 연하여 식이 있으며, 식을 연하여 명색

이 있으니 내지 생을 연하여 노사가 있다’

라고관하는것이다. 

이 순관에 의하면, 무명으로 말미암아

행이 있고, 행으로 말미암아 식이 있고 식

으로 말미암아 마침내 생이 있고 노사가

있게 된다. 서로 서로의 인연으로 세간의

법이 벌어져 중생계의 생로병사가 있게 되

는 것이다. 이 입장에서는 세간에 아무 것

도없다는견해는있을수없게된다.

그런데 무명이라는 것은‘텅 빈 마음’을

모르는 데서 생겨난 허깨비와 같은 것이라

고한다. 

<기신론>에서도“하나의 법계로서‘텅

빈 마음’을 알지 못하므로, 주와 객으로 나

누어지지 않은‘한마음’에 홀연 한 생각이

일어났으니 이를 무명이라 한다”라고 하

니, 본디무명이란존재하지않는것이다.

순관에서는 이 무명을 인정하여 차근차

근 중생계의 모습을 만들었으나, 그와는

달리 역관은 이 무명의 실체를 알고 그 존

재를 인정하지 않음으로써 무명으로 오염

된 중생계를 떠나 텅 빈 마음이 되니, 우리

는 이것을 깨달음이라고 한다. 곧‘무명이

멸하면 행이 멸하고, 행이 멸하면 식

이 멸하며 내지 생이 멸하면 노사가

멸한다’라고관하는것이다. 

또 역관에 따르면, 무명이 멸하므

로행이멸하고행이멸하면식이멸

하고 마침내 생이 멸하고 노사가 멸

하게 된다. 서로서로의 인연이 멸하

여 세간의 법이 없어지고 중생계의 생로병

사가 사라지니, 텅 빈 충만으로서 부처님

세상이 벌어지는 것이다. 역관의 견해로

보면 모든 인연이 흩어졌으므로 세간에 실

제적인 그 무엇이 있다는 견해가 있을 수

없다(空性). 이것이무생(無生)의도리이다.

텅 빈 마음으로써 서로서로의 인연이 멸

하여 세간의 법이 없어지고 중생계의 생로

병사가 사라지는 것이 무생의 이치이다.

이것이 모든 법의 실상이다. 이 세상 모든

법의 실체는 알고 보면 텅 빈 성품이다. 이

는 존재하지 않는 것이므로 생멸해 변화할

것이 없다. 범부는 이 도리를 모르기 때문

에 법에 집착해 쳇바퀴처럼 일어났다 소멸

하는 번뇌를 일으켜 생사로 윤회를 하게

되나, 성인들은 무생의 이치를 알고 바로

열반에든다.    ■원순스님(송광사인월암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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재물의 허상

원래‘각오(覺悟)’란말은‘거룩한지혜를일으켜잠을깨는것

과 같이 훤하게 진리를 깨닫는다’는 말로, 수행자들이 부지런히

공부하여 불법을 깨닫는 것을 말합니다. 예부터 이런 각오를 다

지기위해서많은수행자들은각고의정진을아끼지않았지요. 

일화를 하나 들어볼까요? 달마 선사로부터 가르침을 얻기 위

해 팔을 자른 2조 혜가 선사의 각오를 말해볼까요. 토굴에서 눈

보라가 몰아쳐도 아랑곳하지 않고 수행에 열중했던 달마. 어느

날, 등뒤에서묘한느낌이와닿는순간입을열었지요.

“그대는 등 뒤에서 무엇을 구하고 있는가?”“정법을 가르쳐

주십시오.”

“그 따위 나약한 정신으로 어떻게 정법을 구할 수 있단 말이

냐!”이 말이 끝나기 무섭게 등 뒤에서 절제된 신음소리가 들렸

지요. 그리고 달마는 9년 만에 처음으로 뒤를 돌아봅니다. 이후

로는그유명한달마의‘안심법문(安心)’이나오지요. 

이처럼 진리를 깨닫기 위해 목숨을 건 정진은 끊임없이 계속

돼왔지요. 우리도 부처님의 진리광명을 깨치려는 각오를 단단

히해야하겠습니다.              김철우기자 in-gan@buddhapia.com

각오(覺悟)

<32> 텅 빈 마음 그 자체가 환해져야

모든 법 알고 보면 텅 빈 성품

범부들 도리 몰라 생사 윤회

길을 잘 쫓아가야 한다. 6장에서, “내가

설하는 설법은 뗏목같은 것”이라고 했고, 7

장에서는 이어“나는 아무 것도 설한 것이

없다”고 분명한 다짐을 받았다. 이처럼 <금

강경>은 불교의 맨 꼭대기에서, “마침내 불

교는 없다!”고 외치고 있다. 그것은 각자의

불성 속에 있거나, 혹은 아무데도 없다. 책

은 뗏목이고 방편일 뿐이라는 것을 기억하

라. 진정 알아야 할 것은. 혜능의 표현을 빌

리면, ‘무상지리(無相之理)’이지‘문자장구

(文字章句)’가 아니다. 8장은 이 취지를 다

시금부연한다. 

삼천대천세계의칠보라도

- “수보리야, 네 생각에 어떠냐. 사람들

이 삼천대천세계의 칠보를 보시로 기부한

다면, 이 사람의 공덕은 엄청나겠지.”수

보리가 대답했다“대단히 클 것입니다, 세

존이시여.”“어째서겠느냐. 이 공덕은 공

덕의 성질을 갖고 있지 않은 바, 그래서 여

래께서매우큰공덕이라고말씀하시는것

이다.”

須菩提, 於意云何. �人滿三千大千世界

七寶以用布施, 是人所得福德, 寧爲多�. 須

菩提言, 甚多世尊. 何以故. 是福德卽非福德

性, 是故如�說福德多. 

무상(無相)이란 뻐김도 굴욕도 없다는 뜻

이다. 일희일비(一喜一悲), 재물이든 명예

든, 잃더라도 그런가 하고, 얻더라도 운이

좋았다고여겨라. 그것들은두루네것이아

니다. 그러니 자연에 속하는 것, 불교식으로

연기(緣起)에속하는것을남준다고생색낼

일이 아니다. 그때 비로소‘공덕’이란 것이

성립한다! 이역설을깊이새겨야한다. 

여기 공덕의‘성질’이란 무엇인가. 그것

은 인간이 가치평가를 내린, 그 평가가 개

입된 결과로서의 사물의‘특질’을 가리킨

다. 가령“내가 그것을 주었다”거나, “나는

너한테 손해를 입혔다”는 의식이나 기억이

그것이다. 이 분별(分別)을 지워야, 마음을

비워야, 비로소공덕이란것이성립한다. 

육조의해설을듣는다. 

“삼천대천 세계의 칠보를 끙차, 들어다

보시하면, 얻는복이많겠지. 그러나진정한

‘자기’에는 아무런 이익될 것이 없다. (물

론, 손해될 것도 없다. 진정한 이익이란) 마

하반야바라밀에 의거해 수행함으로써 자

성(自性)이 여러 유(有)에 떨어지지 않도록

하는일이다. 이것을복덕성이라고한다. 마

음에 능소(能所), 즉 너와 나를 가리는 마음

이 있으면 복덕성이 아니고, 그런 마음이

눈녹듯 사라진 자리가 복덕성이다. 마음이

불교(佛敎), 즉 부처의 가르침에 따라 부처

의 삶과 행동을 따라 할 때, 그것이 복덕성

이고, 그것을 믿지 않거나, 그 가르침대로

살지않을때는복덕성이아니다.”

혜능은 이렇게 마음의 능소(能所)를 경계

한다. 마음이 너와 나를 가리면 이런 저런

유(有)에 떨어진다. 유(有)란 내가 누누이 말

한 바 있듯이, 객관적 세계의 존재를 가리

키는 것이 아니다. 유(有)란 심리적 분별(分

別)의 이런 저런 결과를 말한다. 가령“내가

택시에동전하나를떨어뜨렸다.”는객관적

사실인가. 기억하지 않으면 그런 사실은 없

다! 불교는 내가 어떤 사태를 의식하고 기

억함으로써 비로소 그 사태는 의미화되고,

존재성(有)을얻는다고생각한다. 

하나 유의할 것은, 문자적으로, 혜능은‘복

덕성’을 나와는 다르게 해석했다. 그는 언제

나정통을벗어나자신의목소리를들려준다.

어디가어떻게다른지는각자에게맡긴다. 

불교를설하는공덕

- “만약, 누가 있어 이 경전을 받아들이

고, 지닌다면나아가 이경전의핵심몇구

절을 다른 사람에게 전해준다면, 그 복덕

은 (저기 삼천대천세계의 칠보를 조건없

이내놓는것보다) 더크고위대하다.”

��有人, 於此經中, 受持, 乃至四句偈等,

爲他人說, 其福勝彼. 

손에 쥔 다이아몬드보다 불교의 지혜 가

르침이더소중하다? 그렇게생각해본적이

있는가. 누구나재물을좋아하고, 명예와지

위를 좋아한다. 우리네 평생이 그것을 추구

하는데 바쳐져 있기도 하다. 삶의 어느 순

간, 그래도 그보다 더한 가치가 있다는 것

을 깨닫는 순간이 온다. 시간이 지나 역시

물질로 돌아가지만, 그는 이전의 그가 아니

다. 허망(虛妄)을 엿본 자는 균형을 찾을 줄

안다. 추구에 절도를 갖게 되고, 전체와 이

웃을 돌아보기도 한다. 또 삶의 가치를 연

봉이나 조건 너머만으로 따지지 않게 되고,

그것을 괄호치고‘사람’을 보는 여유와 겸

손을배우게된다. 

삶을 다르게 보는 법을 가르치는 현자들

이 소중하고 귀하다. 그리고 그것을 전통으

로 갖고 있는 문화나 문명은 축복받았다.

우리가 꼭 그렇다. 20세기 초, 열강이 무력

으로 침입해 올 때 불교의 산중 스님들이나

유교의 선비들은 무력하기 이를데 없었다.

영혼이 어떻게 총칼을 감당하겠는가. 그러

나21세기‘마음’의세기에, 우리는그시대

착오적(?) 유산으로 하여, 삶을 다시 라인업

할보다풍부한자원을갖게되었다. 

육조의 해설을 부연한다. “12부 (대장경

의) 가르침, 그 핵심 취지는 사구(四句) 가운

데 다 들어있다. 어째서 그런 줄 아는가. 경

전들이 찬탄들하고 있는 사구게는‘반야바

라밀다’이고, 마하반야는 제 부처의 어머니

였다. 삼세의제불이모두이경을의지하여

성불할수있었다. <반야심경>에도‘삼세제

불이 반야바라밀다에 의지하여 아뇩다라삼

먁삼보리를 얻었다’고 하지 않던가. 스승을

따라 배움에 나선 것을‘수(受)’라 하고, 가

르침을이해하고수행에몰두하는것을‘지

(持)’라고 했다. 내가 이해하고 내가 실천하

는 것이 자리(自利)라면, 남을 위해 풀어 설

명해주는 것은 이타(�他)이니, 그 공덕은

광대(廣大), 넓고커한량이없다.”

이경으로부터부처가

- “어째서냐, 수보리야. 일체 제불과 그

들의 아뇩다라삼먁삼보리의 깨달음이 다

이경전으로부터나온까닭이다.”

何以故. 須菩提, 一切諸佛及諸佛阿 多�

三 三菩提法, 皆從此經出. 

물론여기‘경전(經典)’이란책에쓰인문

자를 가리키는 것이 아니다. 혜능 또한 그

렇게썼다. 그것은말하자면, 삶을이해하고

(方便), 바깥의 유혹과 마음의 장애물을 걷

어내어(決斷)…. 언제 어느 때나 성성한 깨

달음의빛을발하고있는‘지혜’이다. 

- “수보리야, 이른바 부처의 진리 혹은

깨달음이란, 실은 진리도 깨달음도 아니

다.”

須菩提, 所謂佛法者, 卽非佛法. 

다시금 불교가 종국적 진리가 아니고 방

편설화임을 확인했다. 잠깐 나갔다가 다시

거두어들였다. 원효의 어법을 빌리면, 세웠

다가 다시 부수었고(�破), 주었다가 다시

빼앗은(與奪) 셈이다. 

육조의 부연설명을 듣는다. “(불교의) 일

체 문자는 이를테면‘태그’혹은‘손가락’

같은 것이다. 태그와 손가락은 그림자요 메

아리란 뜻이다. 태그를 통해 상품의 종류와

가치를 알고, 손가락을 따라 달이 있는 곳

을알지만, 유의할지니, 달은손가락이아니

고, 태그는 상품이 아닌 것을…. 경전 또한

진리를알리지만, 경전이곧진리는아니다.

경전의 글자는 육안으로 볼 수 있지만, 진

리는 혜안(慧眼), 즉 지혜의 눈으로서만 볼

수 있다. 경전만 보고 그 진리를 캐치하지

못한 자는 붓다의 뜻을 이해하지 못한 것으

로, 그는종내불도를이루지못한다.”

六祖: 此說, 一切文字章句如標如指. 標指

者是影響之義. 依標取物, 依指觀月. 月�是

指, 標�是物. 但依經取法, 經�是法. 經文

卽肉眼可見, 法卽慧眼能見. �無慧眼者, 但

見其經, �見其法, 卽�解佛意. 旣�解佛意,

終�成佛道

■한국학중앙연구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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경전은 상품에 붙은 태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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